
도요보가 개발한 섬유배향도 최고의 

순면사 “프리모 파인” 

 

도요보가 새로 개발한 “프리모 파인” 기술의 핵심적 특징은, 섬유가  배열

된 상태에서 꼬임을 받으면 섬유장이나 섬유의 굽은 모양, 배열 상태 등에 

따라  받게 되는 스트레스가 서로 달라, 굴곡(屈曲)된 섬유나 배열 상태가 좋

지 않은 섬유들은 장력으로 인해 실의 가운데 또는 표면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에 따라 섬유의 배열 상태가 흐트러져 균제도와 잔털면에서 품질이 저하

된 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와 같이 실의 섬유속(纖維束)내에서 발생하는 

섬유들의 이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섬유의 배향도를 완전할 정도까지 높인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프리모 파인” 순면사는 ①실의 잔털이 거의 없고 실의 굵기에 대

한 균제도(均齊度)가 아주 좋고 ②내마모성(耐磨耗性)이 좋으며 ③실의 강도

가 매우 균일한 특징이 있다고 한다. 

도요보가 발표한 “프리모 파인” 시험결과에 따르면 잔털, 균제도, 내마모성

(실이 끊어질 때까지의 마모회수), 실의 결점 및 강력 등 모든 항목에서 기존

의 면사에 비해 그 성질이 우수하다고 한다. 

도요보는 이 “프리모 파인” 기술로 만들어진 직물용 실의 상표를 “와엔(和

円)”으로, 니트용 실은 기술명과 같게 “프리모 파인”으로 정해 판매하기로 하

였다. 

“프리모 파인”의 생산 번수는 30수, 40수, 50수, 60수 단사로서 옷감, 침장 

침구시장에 공급하게 되며, 본격 판매는 2002년 4월부터이고, 2002년도 판매 

목표는 “와엔”을 포함하여 1,200곤(梱)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3년 후에는 



2,400곤을 판매할 계획이다. 


